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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강의페어링 공모전

목적

‘동양고전철학’ 에서의 강의페어링 ‘현대광고’ 에서의 강의페어링

강의페어링 융합 사례

동양고전철학의 내용 중 장자의 양행(兩行)과 현대광고를 결합하여 그 의미를 성찰한다. 

이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하여 양행을 실천할 수 있다.  

장자의 양행(兩行)

양행: 세상의 모든 합은 같다. 어떻게 나누든 그 합은 같지만 

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.

ex. 조삼모사

하루에 모두 7개의 먹이를 준다는 본질

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, 원숭이들은 그 

말에 따라 기뻐하거나 분노하였다. 

광고계 종사자 인터뷰 中

 “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, 글자가

  그냥 글자가 아니어서 가능하다.“

   명품브랜드 구찌 지면광고에서 찾은 ‘양행’

   연예인과 명품브랜드에 대한 기존의 편견 덕분에 인식될 수 있었던 광고이다.

   다른 사람을 모델로, 글자 하나만 순서를 바꿔 ‘GCUCI’ 로 해놓는다면 아무도 구찌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.

   가방은 가방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 ‘구찌’ 라고 쓰든 ‘구씨’ 라고 쓰든 가방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.

   사람들이 가방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상표와 연예인의 겉만 보고 열광하는 것은 양행을 깨닫지 못한 의미로 해석된다. 

대학생활 – 전공공부, 관심분야, 아르바이트, 대외활동, 창업?

>  양행으로 볼 때 4년이란 시간의 합은 같지만

   저마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실행

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클로드 모네의 ‘루앙 대성당‘ 그림 

>  모네는 같은 성당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그렸고 본질적으로 같은 

    ‘성당’ 이라는 건물이 다르게 표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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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또의 가치는  화려함 vs 초라함 ?

>  본질은 하나의 종이일 뿐이며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

   가치에 따라 그것을  평가

영화 오페라의 유령 (The Phantom of the Opera, 2004)에서 

유령이 마스크를 쓴 이유

 >  외모로만 그를 판단한 사람들 때문 

유령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보지 못해 그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다 

‘유령’ 이라는 단어 또한 그를 극장 속 어두운 존재로 생각한 사람

들이 붙여준 것 

2015년 2월 공개된 구찌(Gucci)의 

아이코닉 액세서리 광고 캠페인

본질은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.
사물의 본질에 대해 알고, 어떠한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그 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. 바라보는 대상은 그 자체로
존재하며, 사람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 의미가 대상 위에 입혀질 뿐이다.
장자의 양행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, 물욕도 없어진다.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
삭막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하게,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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